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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음성을 아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참된 경건의 사람 중 
성경 말씀을 날마다 헌신적으로 읽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기록된 말씀에 대한 깊은 헌신은 모든 참된 하나님의 종이 세워지는 기초가 될 것이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알아야 한다.
주님은 요한복음 10:4에서 선한 목자이신 자신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요1004. 그리고 그가 자기 자신의 양을 내놓고, 그가 그들 앞에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가느니라. 
이는 그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아보았음이라(오이다:보았다,깨달았다,방법을 알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기록된 말씀 자체가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증거하고 있다.
주님과 진정으로 살아 있는 관계를 유지하려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결혼식 날 신랑이 다가와서 
"내가 당신에게 두 번 다시 말할 필요가 없도록 이 책에모든 것을 기록해 놓았소." 
라고 말한다면 신부의 느낌이 어떠하겠는가?
그렇다면 몹시 서글픈 결혼식이 될 것이다.
어떤 관계든지 관계의 깊이를 결정짓는 요소는 의사소통의 깊이다.
그런데 우리는 의사소통에 가장 뛰어나신 분,
즉 살아계신 말씀 자체이신 분과 약혼한 사람들이다!
틀림없이 성경은 측량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보물이다. 
하지만 절대로 주님과의 살아있는 의사소통과 관계를 대신하도록 주어진 것은 아니다.
주님은 분명히 지금도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요한복음10:4에 암시된 바와 같이,
실제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아는 만큼만 그분을 따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마0404. 그러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니라,
 "이것이 기록되어 있으니,' 사람이 빵에 의해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낱낱의 말씀에 의해 사느니라' "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과거 시제) 말씀으로 산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현재 시제) 말씀으로 산다고 한 것에 주목하라.

(릭 조이너가 쓴 "영광스러운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2"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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